이동배 칼럼 및 소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마신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목말라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목마르면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과 성공을 추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에는 실패감과 허무함이 남습니다. 세상이 주는 갈증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지만, 결국 더 깊은 목마름만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창조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 물을 마시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 말씀을 깊이 먹으며,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을 만지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축복도 그녀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말한 대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어떤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됩니다.
순종이 우리를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한다면, 불순종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막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행일기를 써서 수정하고 올리면 되는데, 써 놓고도 올리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할 때도 자꾸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마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양식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미루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기쁨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굴복하며 순종할 때 회복됩니다.
이번주 예배나 오늘 양식말씀을 통해 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저는 “작은 결단이 큰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미디어를 네 시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 시간으로 줄이고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그냥 미디어를 보다가 잠드는 대신,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감사하며, 목장 식구들과 교회와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는 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신문이나 유튜브를 보는 대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다 하는 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목장 나눔 시간에 형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나의 도전과 struggle을 진솔하게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이러한 작은 결단과 순종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이번주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면서 양식을 먹고 하가다를 깊이 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고 그것들을 목장에서 나누어 봅시다

